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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기·진드기 등 기피제, 온라인 광고 40건 적발

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25건·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15건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

수요가 증가하는 모기, 진드기 등 ‘기피제’(의약외품) 관련 온라인 

광고 1,000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

접속차단 및 점검지시 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점검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잘못된 광고로 인한

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

- 주요 적발 내용은 ▲공산품을 ‘천연 기피제’, ‘식약처 허가제품’

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▲‘해당 부위 

외용소독’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입니다.

□ ‘기피제’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

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, 눈이나 입, 상처 부위,

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

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

○ 아울러,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·

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‘의약외품’ 표시나 허가※

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※ 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 → ‘의약품등 제품정보’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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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약처는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

실시해 나갈 계획으로, 소비자께서도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

법과 구매 요령을 참고하여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것을 당부하였

습니다.

< 첨부 > 광고 위반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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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첨부 >  광고 위반 사례

○ 공산품의 허위광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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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외약외품의 과장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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